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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문학에 담긴 노동자 문제 다룬 탐구 활동

지방 외고 출신의 내신 성적 2.7 정도로 목표 대학의 

상경 계열을 지원하는 건 힘들었다.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원서를 쓰기 전까지도 독어독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사이에서 고민했다. 사회복지학을 배

우고 싶었지만 독일어와 인문학도 성향에 잘 맞았

기 때문에 갈림길에서 고민이 많았다. 

비슷한 성적의 졸업생 대부분이 어문 계열에서 좋

은 결과를 낸 데다 담임 선생님도 같은 진로를 추천

하셨다. 외고생으로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3년 동안 

배웠던 독일어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쉬웠다. 결국 

수시 원서 6개 중 5개를 어문 계열로 지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다. 여

러 활동을 기반으로 어떻게 3년을 살아왔고, 관심사

를 진로와 엮어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는지가 관건

이다. 나는 교과 수업과 교내 활동에서 숨겨진 독문

학 작품을 분석했다. 특히 노동자 인권에 관심이 많

았기에 독문학에 담긴 노동자 문제에 집중했으며, 

보고서나 칼럼 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활동

으로 다른 학생과 차별점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롤란트 시멜페니히의 희곡 <황금용>에 

묘사된 이주 노동자 문제를 대한민국과 비교한 다

음, 동아리에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고

용허가제의 개정안을 작성하고 모의 국회를 진행했

다. 또한 <화법과 작문> 수업에서는 관련 문제를 다

룬 책을 읽고 논설문을 발표했으며, 영어 시간에는 

관련 지문을 찾아 영어 기사를 작성해 수업 목표와 

연결시켰다. 

고민 끝에 5곳 상향 지원 그리고 합격

일단 상향 지원과 하향 지원을 하나씩 하고 적정선

의 대학 네 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니 담임 선생님께서는 하

향 지원을 하나 더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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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시절에 언어와 문학에 푹 빠져 외고에 진학했고 일찍 
문과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서 사회를 변화시
킬 인문학과 언어의 힘을 믿으며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고 있
다. 문학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중이다. 
비슷한 진로 고민을 하는 학생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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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성향 파악하고
전략 세워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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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모교의 입시 결과를 봤

을 때 하향 지원은 무조건 합격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겨서 하향 지원을 2군데 하기에는 아쉬웠기 때문

이다. 만약 하향 지원한 대학에만 붙는다면 분명 아

쉬움이 남아 재수를 선택할 것 같았다. 

목표했던 대학에 두 가지 전형으로 모두 지원할지 

고민도 했다. 당시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최저 학

력 기준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상향 지원이라 2장을 써도 

합격할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고3 1학기 때 주요 과

목인 영어와 국어 성적이 많이 떨어져 더 불안하기

도 했다. 

확신이 없었기에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도 수능까

지 공부할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결국 수시 원서 

한 장은 다른 대학에 쓰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성향

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원서를 넣는 게 가장 중요

하다. 뒷심이 약하지 않았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었

지만 나는 깔끔하게 포기했다. 

최종적으로 고려대, 서강대 유럽문화학부, 성균관

대, 한양대, 중앙대 독어독문학과와 이화여대 국제

사무학과에 지원했다. 상향 지원 5곳과 하향 지원 

한 곳이라 불안에 떨긴 했지만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최선의 선택이었기에 후회하지 않았다. 

원서를 넣은 순간부터 합격 발표 전까지 나를 가장 

괴롭힌 건 불합격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같은 반 친구들 중 나를 제외한 5명이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를 썼다는 사실이었다. 전국

에 있는 수많은 학생을 포함해 벌써 우리 반에 경쟁

자가 5명이나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누군가는 합격

하고 누군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더 예민해

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에 최초 합격

했고 중앙대는 수석 입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장 가고 싶었던 성균관대를 선택했다. 

최선을 다했기에 내가 일궈낸 결과에 만족한다. 

3년 동안 열심히 달려 합격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치기도 했지만 
끝까지 버티고 최선을 다했기에 목표를 
이뤘다.

외고 특성상 독일어 시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높아 보다 깊게 
제2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언어 공부와 문학을 좋아해  
독어독문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